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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섬유, 증치세 인하 중국진출 난망 
2004년부터 평균 환급률 12.11%로 하향조정 … 재정부담 완화 내세워 

중국 정부가 2004년부터 증치세(增値稅) 환급률을 현행 15.11%에서 12.11%로 인하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

국내 투자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.

중국 현지업계에 따르면, 중국 당국은 국무원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새로운 수출환급 원칙을 적용해 기존

의 세율을 3%p 인하했다.

다만, 기술수준이 높은 하이테크기술제품 등에 대해서는 17%의 수출환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.

화학섬유제품에 대한 증치세는 현행 15%에서 13%로 2%p 낮아짐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해 다시 수출한다는 

전략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.

중국의 수출환급 정책은 기업의 수출장려와 중국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1985년부터 실시됐으며 

1998년 IMF(국제통화기금) 사태 이후에는 환급률이 9.3%에서 15%대로 상승했었다.

중국 정부는 수입제품의 증치세와 소비세를 수출환급에 우선 적용해 수출기업에 제공할 증치세 환급 대기시

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.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
특히, 환급세율 인하폭이 큰 경공업, 의류방직 분야와 수출환급세가 취소된 원유나 목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

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중국의 증치세 환급률 조정내역

구  분 현행(%) 개정(%) 변경이유

환급 폐지
원  유 13 0

자원보호종이펄프 15 0
원  목 5 0

환급률 인하

전기제품 17 13

재정부담 완화
의  류 17 13
강  재 15 13
완  구 15 13
화학섬유 15 13

환급률 변경보류
농산품/농산가공품 5-13 5-13

수출장려
선박/자동차/자동차부품 17 17

평  균 15 12

한 관계자는 “매년 500만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15%에서 1%만 환급률이 인하돼도 한해 4만달러

의 환급액이 취소돼 결과적으로 10%의 마진이 손해보는 격이며, 환급률 인하로 인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

제품가격을 인상한다면 그만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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